
외국자본의 멕시코·영국 금융산업 진출 사례와 시사점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현안

- (현황) 최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가 활발해지고,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지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현안)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에서의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한 낙관·비관론적 견해

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긍정적 견해) 외국자본의 유입이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국

내 금융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음

·(부정적 견해) 반면, 외국자본의 유입은 高배당과 시세차익을 통한 국부유출과 자

본의 생산적 흐름 차단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멕시코 및 영국의 상반된 사례

- (멕시코) 1995년 페소화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스페인, 미국 등 세계 정

상급 은행들이 멕시코 대형은행을 인수

·2003년말 현재 멕시코 6대 시중은행 중 5개가 외국계이며, 멕시코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83%에 육박

·이들 외국계 은행들은 수익성 높고 안전한 소매금융업에 주력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제조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기피하는 등 금융주권 상실의 문제를 야기함

- (영국) 1986년 대처정부의 금융빅뱅 이후 외국자본이 투자은행업 중심으로 진출

하면서 영국의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

·세계 2위의 금융시장 지위를 회복하고, 금융서비스 수출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수출은 대외수지를 개선시키면서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

시사점

- 한국의 경우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은 은행 위주로 모기지론, 프라이빗뱅킹,

카드 등 국내 소매금융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멕시코 型으로 진행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금융지주 지분 86.8% 마저 해외 매각될 경우 외국인의

국내 시중은행 지분율은 74% 수준 (자사주를 제외할 경우 더욱 높아짐)

·외국자본의 국내 소매금융시장 잠식은 국부유출 뿐만 아니라, 금융주권 상실 문

제로 이어져 건실한 국가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 가능성

- (정부 정책) 국가 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영국의 경우처럼 동북아 지

역을 상대로 국제금융을 담당할 수 있는 투자은행 육성 시급



외국자본의 멕시코·영국 금융산업 진출 사례와 시사점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현안

국내 시중은행

7개중 3개가 외

국계 은행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非외국계

시중은행의 외국

인 지분율 60%

상회

최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가 활발해지고, 외

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지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국내은행 인수) 외환위기 이후 외국 私募 투자펀드 및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은행을 잇따라 인수하여 2004

년 3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 중 3개가 외국계 은행

·제일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은 뉴브리지캐피탈(1999),

칼라일펀드(2000), 론스타펀드(2003) 등의 미국계 私募

투자펀드가 각각 경영권을 인수

·2004년 2월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

- (국내은행) 비외국계 시중은행의 외국인지분도 빠르게

증가 우리금융을 제외한 국민, 신한지주, 하나 등의

외국인 평균 지분율은 4월말 현재 모두 60%를 상회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86.8%를 보유

( 국내 시중은행 규모 )

주 : 2003년말 총자산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외국자본의 제2

금융권 진입도

점차 증가

외국자본의 금융

산업 진출은 선

진금융기법 도입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

- (제2금융권) 제 2금융권의 인수 및 진입도 점증

·증권사 : 브리지증권, 메리츠증권, KGI증권, 서울증권,

한누리투자증권 등

·보험사 : ING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푸루덴셜생명 등

·외국계 투신사 : 플랭클링템플턴, 코메르츠, 슈로드, 도

이치방크 영 프루덴셜 외에도 하나알리안츠 등과 같이

합작형태로 진출

·대금업시장 : 일본 대금업체의 국내 대금업시장 장악

- 이러한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대한투자신탁증권, 한국

투자신탁증권, 대우증권, LG카드 등이 국내외 투자자

들을 대상으로 매각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에서의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

한 낙관·비관론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긍정적 견해)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소

위 윔블던 효과 (Wimbledon Effects)'가 우려되나 장

기적으로는 선진금융기법 도입으로 국내 금융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음

·선진금융기법(마케팅, 리스크관리, 상품개발 등) 도입,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금융

기관의 경영 투명화 등의 긍정적 효과

·한편 감독당국의 금융감독 기법, 관련 금융법규 및 인

프라도 선진화

*윔블던 효과란 세계 最古의 역사와 명성을 지닌 윔블던 테

니스 대회에서 주최국의 영국 선수보다는 외국 선수들이

트로피를 석권하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



반면 국부유출,

금융주권 상실

등 부정적인 영

향이 우려

멕시코와 영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모색

- (부정적 견해) 반면 외국자본의 유입은 高배당과 시세

차익을 통한 국부유출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국내

금융주권 상실을 야기

·수익성 위주의 외국계 자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을 까다롭게 할 경우 국가 경제의 혼

란이 초래되고 국가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

·공공성 및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있어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일 가능성

·외국금융펀드와 외국기업의 연계를 통한 금융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정보의 유출 가능성

·국내 금융기관 인수 후 상장 폐지 시 해당 기업의 투명

성 문제가 대두

여기에서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서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이 활발했던 멕시코와 영국의 사례를 비

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함

- (멕시코) 멕시코의 경우 1995년 페소화 위기를 겪은 이

후 금융개혁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멕시코 시중은행 인

수 본격화

·현재 은행 위주의 멕시코 금융산업이 외국 자본에 의

해 거의 지배 멕시코 대형은행들의 건전성은 회복

되었으나 금융주권이 상실된 것으로 평가

- (영국) 1976년 외환위기 이후 보수당 대처정부의 대대

적인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금융빅뱅(Big Bang)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영국 금융기관 인수 가속화

·외국자본이 투자은행 위주로 진출되면서 영국 금융산

업 발달 영국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면서 성공적

인 모델로 평가



멕시코 사례 분석

1982년 외채위

기 이후 은행통

폐합, 국유화,

민영화 등 금융

개혁 시도

1995년 페소화

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본격화

멕시코의 외국자본 유입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

으나 1995년 페소화위기( 데킬라파동 ) 이후 금융권 구

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화

- (1982년의 외채위기) 산유국인 멕시코는 제2차 석유파

동 이후 막대한 규모의 외채로 방만한 투자를 지속하

다가 1980년 초반 유가가 급락하면서 외채위기에 직면

금융개혁을 시도

·1982년 60개 시중은행을 국유화하고 1986년에는 이를

18개로 통폐합

·1990년 5월 국유화 은행들에 대한 민영화가 본격 진행

되면서 1991-92년 중 18개의 민영은행 탄생

·경쟁촉진을 위해 1993-94년 사이에 12개의 신설은행이

허용되면서 1994년 말 시중은행은 총 30개로 증가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금융기관 인수가 두드러졌

고 외국계 은행의 진출도 본격화

- (1995년의 페소화 위기) 페소화 가치의 폭락으로 금융

위기가 재연되자 예금보험기금(Fobaproa)은 부실화된

민영은행 18개 중 10개를 외국인에게 매각, 다른 은행

에 흡수, 또는 정부 은행화

·멕시코 페소화 위기의 원인은 대내적으로 ① 금융권의

페소화 과다 공급 ② 선거를 앞둔 공공지출 확대 ③

정치 사회적 불안 ④ 살리나스 대통령 개혁 미진 ⑤

저축률 감소 및 외채증가 ⑥ 경상수지 적자 확대 ⑦

인위적 환율지지 정책 등으로 기초 경제력이 약화된

가운데, 대외적으로 국제 금리가 급상승하자 대규모

단기자금이 유출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감



1995년 NAFTA

회원국에게 대한

멕시코은행 매각

허용, 대형은행

에 대해서는 불

허

1998년 경제 부

진이 심화되자

Bancomer, Ban

-amex 등 대형

은행도 매각 허

용

2003년말 현재

멕시코은행의 외

국인 지분률은

총자산 기준으로

89%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과 채

권을 팔아 달러화를 외국으로 유출시키자 증권시장이

붕괴하면서 IMF 구제금융을 요청

·1995년 2월 NAFTA 회원국(미국, 캐나다) 은행에 한하

여 멕시코 은행의 매수 허용, 하지만 3대 은행의 경우

계속 불허하되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 (30% 49%)

·이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인수된 은행 중 Banorte은행

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의 과도한 공적자금

부담, 은행 부실, 외채 급증 등으로 1998년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해외 매각을 허용

- (대형은행의 해외매각) 2000년 이후 스페인, 미국 등

세계 정상급 은행들의 멕시코 대형은행 인수

·1995년 Probursa은행을 인수한 스페인 2번째 은행인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BBVA)는 2000년 6

월 당시 최대 은행인 Bancomer 은행을 인수 합병

·2001년 5월 씨티그룹은 멕시코 2위 은행인 Banamex

은행 지분 100%를 인수한 후 Citi Mexico와 합병

·2002년 영국의 HSBC는 Bital은행의 지분 100%를 인수

- 멕시코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1999

년말 현재 30.9%에서 2003년말 현재 83%로 급등

·2003년말 현재 멕시코 6대 은행 중 멕시코 자본의 은

행은 Banorte 은행만이 남아있는 상황

·외국계 은행들은 자본확충, 수익성 위주의 경영, 신용

등급 상승 등 외견상 상당히 건실

·그러나 상장 폐지에 따른 경영투명성문제, 국가차원에

서 자원배분 역할 문제 등 금융주권 상실 문제가 대두



( 멕시코의 은행 시스템 변화 추이 )

1994년말 2000년 2003년말

1. Banamex Banamex (멕시코)
1. BBV-Bancomer (스페인)

o 최근 나머지 지분 40% 인

수 추진중

2. Banamex (미국)
o 2001년 5월 씨티그룹이 125만불

(62.5% 현금, 62.5% 씨티그룹

주식)로 인수

o 지분 100% 소유

o Citi Mexico와 합병

3. Santander (스페인 + 미국)
o GFSS가 BOA에 지분 25%

매각

4. Banorte (멕시코)
o 2001년 Bancrecer 흡수

o 6대 은행중 유일한 멕시코

자본 은행

5. Bital (영국)
o 2002년 HSBC에 인수되면서 상장

폐지

6. Nova Scotia (캐나다)

2. Bancomer
3. Promex
4. Union
5. Probursa
6. Oriente
7. Cremi
8. Obreno

BBV-Bancomer (스페인)
o 스페인 2번째 은행 BBVA

가 1995년 Probursa 은행을
인수한 후, 2000년 6월 당
시 최대인 Bancomer 은행을
인수합병

o 지분 60%를 보유

9. Bital
10. Atlantico

Bital (멕시코)

11. Inverlat
Nova Scotia (캐나다)
o 1996년 지분 55% 인수

12. Banorte
13. Banpais
14. Bancen

Banorte (멕시코)

15. Mexicano
16. Serifin

Santander (스페인)
o 스페인 금융그룹 GFSS가

1996년 지분 75% 인수

17. Confia
Citi-Mexico (미국)
o 씨티그룹이 1998년 지분 100%

인수

18. Bancrecer 1995년 정부 은행화 (매각 진행)

주 : 번호는 당시 또는 현재의 랭킹이며, ( )안은 인수 은행의 국적



멕시코 경제, 미

국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지속

외국계 은행, 소

비자금융에 주력

하면서 기업대출

을 기피

멕시코 실물경제는 페소화 위기에서는 빠르게 벗어났지만

2001년 미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부진해면서 현재까지도

부진의 늪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실물경제) 2003년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대미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경기 실종

·중국제품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 인접성

과 저임금은 더 이상 멕시코만의 경쟁력이 되지 못함

·제조업 경기 실종은 다시 고용악화 및 실질소득 감소 등

으로 이어지면서 내수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 지속

·이러한 가운데 멕시코 경제를 반영하는 페소화 가치는 지

속적으로 절하

- (기업대출 기피) 소매금융에 주력하고 있는 멕시코은행들

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제조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

하고 있는 상황

·수익성과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외국계 은행들은

신용카드 대출 확대, 소비자금융, 모기지 시장 진출 등 소

매금융에 주력하고 있음 (멕시코 소매금융시장은 현재 멕

시코 근로자 60% 이상이 은행계좌가 없는 미개척지)

( 멕시코 경제성장률 및 환율 추이 )



영국 사례 분석

고질적인 영국병

과 기초경제여건

악화로 1976년

말 외환위기 직

면

1979년 보수당

대처정부 출범하

면서 대대적인

경제개혁 시도

영국은 거시경제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가운

데 오일쇼크 이후 기초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자

1976년말 외환위기에 직면함

- (1976년 외환위기의 遠因) 거시경제의 장기 불균형

·지나친 사회복지제도와 산업 국유화 등으로 인해 비대

해진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성 증가

·전후 노동당과 보수당의 빈번한 집권 교체로 거시경제

정책이 번갈아 긴축과 확대를 반복 기업들의 투자

의욕 상실되고 산업기반이 낙후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재정 및 무역적자 심화

- (외환위기의 近因) 외환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의 신

뢰가 상실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자 중앙은행

이 외환시장에 깊게 개입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축소 IMF 구제금융

·영국은 1973년 1차 오일쇼크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당시 수입물가 억제를 위해 고파운드 정책을

지속

1979년 보수당 대처정부 출범 이후 고질적인 영국병 치

유를 위한 대대적인 경제개혁 작업 추진

- (대처수상의 개혁 내용) IMF의 거시경제 개혁과는 달

리 미시경제 개혁에 치중

·산업구조조정 : 철강, 조선 등 사양산업을 정리, 서비

스산업 육성



1986년 금융빅

뱅 단행 이후 외

국자본이 본격적

으로 런던 금융

시장으로 진출

·기업구조조정 : 대기업 감량경영 및 M&A 추진, 공기

업 민영화, 종업원 지주제도 도입, 각종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개혁 : 노조의 면책특권 대폭 축소, 노동의 유

연성 제고

·정부조직혁신 : 공공부문의 영역 최소화, 민간기업의

경영방식 도입, 인력 대폭 축소 및 경비성 예산 절감

·외국인투자유치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내

국인과의 차별 전면 철폐, 각종 규제 완환), 각종 투자

인센티브제 도입

개혁의 일환으로 영국정부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ct)을 제정하여 금융빅뱅 을 단행

- (금융빅뱅의 내용) 증권시장과 증권관련 규제철폐에

초점

·그동안의 분업주의를 포기하고 은행에게도 증권업 진

출을 허용하여 겸업화를 유도

·증권매매수수료를 위시한 증권관련수수료의 자유화

·증권회사의 소유제한 및 업무영역 구분 폐지

- (외국자본의 런던 금융시장 진출) 대형 투자은행의

90%가 주인이 바뀌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금

융기관들이 미국, 유럽의 선진금융회사들에 인수합병

(M&A) 됨

·SG워벅, 베어링, 모건-그렌펠 등 수 백년 전통을 지닌

명문 투자은행들이 대부분 외국자본에 인수

·한편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대

형 투자은행들이 런던에 진출

·이와 함께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도매금융, 저당대출, 증권분야 업무 급속히 확대



외국자본의 유입

으로 런던 금융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계

2위의 지위를

회복

영국 금융산업에 해외직접투자(FDI)가 집중되면서 금융

산업이 발전되고, 전통 금융강국의 위상을 회복

- (런던 금융시장의 발전) 규제완화와 외국 금융기관의

선진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빠르게 발전

·선물, 옵션, 스와프 등 여러 신종 금융상품이 개발

·마케팅, 리스크관리, 상품개발 등 선진 금융기법 축적

·금융감독기법，관련금융법규 등 금융인프라 선진화

- (유럽금융의 중심지) 일본에게 내준 세계 2위의 금융시

장 지위를 회복

·London은 NewYork에 이어 세계 2위의 금융시장이지

만 외국주식트레이딩, 국제본드발행과 유통, 외환딜링,

해상 및 항공 보험, 역외 은행대출 등에서 세계 1위

·한편 Edinburgh, Glasgow, Manchester, Birmingham,

Bristol, Leeds 등은 중요한 국내금융센터로 자리 매김

( 영국 , 미국 , 일본의 부분별 금융시장 점유율 비교 )
(단위 : %)

영국 미국 일본

역외 은행 대출(2003. 3월) 19 9 9

외국주식거래(2003. 1월 - 9월) 45 32

외환딜링(2001. 4월) 31 16 9

파생금융상품
외환거래(2003. 1월 - 8월)
장외거래(2001. 4월)

6
36

27
18

3
3

보험순프리미엄 소득(1999)
해상
항공

19
39

13
23

14
4

국제채권(2002)
발행시장
유통시장

60
70

자료 : IFS L (Inte rnationa l Fina ncia l Ma rkets in the UK)



세계 최대의 금

융수출국

·2003년 3월 영국 내 은행은 모두 686개로서 이중 외국

계은행은 287개(사무소까지 포함할 경우 447개), 자산

규모로서 외국계가 2003년 8월 기준 52%를 차지

·한편 냇웨스트, 바클레이즈, 로이즈, 미들랜드 은행 등

영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거대그룹화

- (세계 최대의 금융수출국) 영국은 금융 서비스 수출 면

에서 세계 1위를 차지

·2002년중 영국의 금융서비스 순수출은 보험(6,922￡m),

은행(3,189￡m), 증권딜러(3,080￡m) 등 총 17,842(￡m)

금융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금융수출은 대외수지를

개선시키면서 영국 경제에 커다란 기여

- (대외수지) 금융수출은 대외수지 면에서 가장 큰 기여

·금융서비스 부분은 비상품 수지의 흑자에 61% 기여

(2002년 기준 61%)

·2001년 기준 금융서비스 흑자규모는 스위스의 $7.8bn,

미국의 $6.3 보다 훨씬 큰 $18.7bn로 세계1위

( 영국 금융산업의 분야별 순수출 비중 )



금융수출은 대외

수지를 개선시키

고 GDP의 8.3%

기여

- (GDP) 금융산업은 2002년 영국 GDP의 5.3%를 차지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금융과 연관된 서비스 부분을 합

하면 영국 GDP의 8.3% 기여

- (고용창출) 금융산업은 2003년 3월 현재 104만명 고용

(영국의 경상수지 추이)

( 단위 : ￡ m )
2000 2001 2002

경상수지 19,539 18,038 19,965
상 품 32,976 40,620 46,455
비상품

- 서비스
(금융 )

13,437
13,426

(13 ,699 )

22,582
13,000

(14 ,575 )

27,490
15,166

(16 ,665 )
- 소득 9,763 16,188 21,119
- 이전 9,752 6,606 8,795

( 주요 국가별 금융서비스 무역수지 )

( 영국의 경제성장률 및 환율 추이 )



국내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멕시코와 영국,

외국자본의 금융

산업 유입에 상

반된 결과를 초

래

외국자본의 진출이 멕시코 및 영국의 금융산업과 경제

상황에 매우 상반된 결과를 초래

- (멕시코) 대형 시중은행을 대부분 인수하여 성장 잠재

력이 높은 소매금융시장에 주력 은행의 생산적 자

원 배분 및 사회적 역할 미비

·Wharton School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은행

의 건전성은 제고되었으나 국가 경제를 위한 은행의 사

회적 책임, 상장폐지에 따른 투명성 부족에 따른 금융산

업의 감독·감시 문제 등 금융주권 상실 우려감 표명

·세계경기 회복에도 멕시코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페소화는 지속적

으로 약세를 시현

·멕시코 Banamex를 인수한 씨티그룹은 씨티멕시코

4,200명, Banamex 3,600명등 총 8,000명의 인력을 감축

(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진출과 영향 : 멕시코 vs 영국 )

멕시코 영국

主 진출 분야 o 은행업 (시중은행 인수) o 투자은행업 (투자은행 인수)

환경 변화

o 외국계 금융기관의 외형 건실화

o 수익성위주 경영 소매금융시장 집중

o 은행 인수 구조조정 고용 축소

o 금융기법 축적 및 신금융상품 개발

o 금융감독 기법 및 관련 금융법규 발달

o 외국 금융기관 진출 고용 창출

현재의

금융산업

o 6대 대형 시중은행 중 5개가 외국계

o 2003년말 현재 멕시코은행의 외국인지

분율 83%(자산기준)
o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의 자원배분적, 사회적 역할 상실

o 외국계은행의 자산비중 52%
o 세계 제2의 금융시장 지위 회복

(세계 제1 외환시장, 제2 주식시장)
o 세계 최대의 금융 순수출국

o 국제금융센터의 역할

현재의

경제상황

o 美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회생

의 어려움 시현 멕시코 경기회복

부진, 실업률 최고치

o 페소화 지속적 약세

o 영국 대외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

o 2001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 지속

o 파운드화 지속적 강세



국내 진출 외국

자본, 멕시코 경

우와 같이 국내

소매금융시장 확

대를 목표

외국인의 시중은

행 지분율, 멕시

코 수준으로 근

접중

- (영국) 외국자본이 투자은행업 분야에 집중 유입 세

계 제 2의 금융시장 지위를 회복하고, 세계 최대 금융

순수출국의 면모를 과시

·금융산업의 순수출은 영국의 대외수지를 크게 개선시키

며, GDP 및 고용에 크게 기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영국 파운드화가 강세

를 지속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진출 양상이 영국型이

아닌 멕시코型으로 진행

- (은행 위주의 진출) 멕시코와 같이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은 은행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지론, 프

라이빗뱅킹, 카드 등 국내 소매금융시장 확대를 목표

·외국계 자본의 증권업 진출은 대부분 국내 위탁영업 시장

에 진입하였으며, 기업 금융과 관련된 투자은행업 진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

·제일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 등 이미 외국계로 변신

한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분율이 60% 이상 되는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등 국내 대형시중은

행들도 외환위기 이후 소매금융업을 강화

- (외국인 지분율 상승 추세)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금융

지주 지분 86.8% 마저 해외 매각될 경우 외국인의 국

내 시중은행 지분율은 74% 수준 (자사주를 고려할 경

우 더욱 높아짐)

·은행 소유제한 제도가 완화될 경우 당장 적대적 M&A

가능성에 노출되는 위협적인 수준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의 외국인 소유지분

율도 최근 급속히 증가



( 한 ·멕시코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상황 비교 )

멕시코 한국

금융시스템 o 시중은행 중심 o 시중은행 중심

시중은행

구조조정

o 합병, 외국계 매각, 정리

o 1994년말 18개 2003년말 6개
o 합병, 외국계 매각, 정리

o 1997년말 15개1) 2003년말 7개

외국계 은행

o 5개 (Bancomer, Banamex,
Santander, Bital, Nova Scotia)

* Barnote만 멕시코 자본

o 3개 (제일, 외환, 한미)
o 국민, 신한, 하나 등은 지분율

측면에서는 외국계

* 우리금융지주만 한국계
외국계 지분율

(자산기준)
o 2003년말 현재 83%

o 2003년말 현재 52.1%
o 2004년 4월 28일 현재 60.0%2)

경영스타일

o 외형 건실화

o 소매금융 지향 (소비자금융, 카드,
모기지 주력)

o 기업대출 기피

o 상장폐지

o 외형 건실화

o 소매금융 지향 (소비자금융, 카드,
모기지 주력),

o 기업대출 기피 경향

o 시티, 한미은행 상장 폐지 준비

주 1) : 조흥, 제일, 한일, 상업, 서울, 신한, 하나, 한미, 보람, 국민, 주택, 평화, 동남, 대동, 동화

2) : 각 은행의 자산은 2003년말 기준

외국자본에 의한

소매금융시장 잠

식은 궁극적으로

국부유출, 금융

주권상실, 성장

력 약화 등으로

연결

은행 중심의 국내 금융시스템 하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소

매금융시장 잠식은 국부유출 뿐만 아니라, 금융주권 문제

로 이어져 건실한 국가경제성장 동력이 약화 가능성

- (금융주권 상실) 은행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기능을 기대

하기 어렵고,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의 효율성 저하 우려

·특히 외국계 은행의 상장폐지는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

는 금융기관의 투명성이 약화되면서 금융산업의 건전

성이 훼손될 가능성

- (성장동력 약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피, 고

용축소 등에 따른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의 약화 우려

·이는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의 부실화를 야기



국내 시중은행의

외국 자본화 확

산을 방지

동북아지역의 금

융허브에서 중추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은

행의 육성 시급

정부 정책, 국가 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의 금융산업 유치방향을 은행에서 영국의 경우처럼

투자은행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

- (국내 시중은행 수호) 국내 금융산업의 핵심인 시중은행

의 외국자본화 확산을 방지해야 할 필요

·국내 2위 금융기관인 우리금융지주회사를 국내 자본이

매입할 수 있도록 국내 사모펀드 육성 필요

·Bad Bank 모형(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04. 4월

호 해외 배드뱅크의 성공사례와 시사점 참조) 등을

응용하여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구조조정을 서둘

러 소매금융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

- (투자은행 육성) 투자은행업의 유치로 동북아 지역을 상

대로 국제금융을 담당할 수 있는 투자은행 육성 시급

·국내 금융산업의 축을 자본시장과 투자은행 육성으로 전

환하여 은행이 기피하는 기업금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주간경제정보 2004.

4. 26일자 미국 투자은행업의 발전과 시사점 참조)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화하고,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유치도 은행에서 투자은행으로 전환하여, 이들이 동북

아 지역의 국제금융센터(금융 Hub)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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